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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이용자 접근 및 검색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외 주요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검색 시스템 분석을 통해 주제명 접근, 이용 방식과 

절차 등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이용 현황 및 검색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IFLA의 

국가 서지 주제 접근 지침과 FAST의 적용 사례에 나타난 주제 접근 도구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검색 시스템 개선안을 기능, 인터페이스, 질의, 

부가 서비스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several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access and retrieval 

system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NLKSH).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access and retrieval systems in five selected subject headings were examined. 

Second, focus group interviews and system analysi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current 

condition and suggest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Third, IFLA’s Guidelines for 

Subject Access in National Bibliographies and FAST application cases were analyzed to 

suggest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Upon these analysi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ccess and retrieval systems of the NLKSH were proposed in four areas 

as follows: functionalities, interfaces, queries, and other front-end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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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제명표목표는 사서가 통제어를 생성․부

여함으로써 저자가 사용한 ‘주제어’와 이용자가 

검색하는 ‘주제어’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사서의 ‘색인’ 작업과 이용자

의 ‘검색’ 과정에서 용어 통제 역할을 수행하며, 

부가적으로 주제명 간의 의미 관계를 통해 다양

한 용어정보를 제공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02, 

pp. 87-89).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

년에 작성된 뺷주제명 검색요어집뺸을 바탕으로 

2002년에 전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뺷국립중앙

도서관 주제명표목표뺸를 개발하였다. 주제명표

목표는 구축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번 구축된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고 양질의 

주제명표목표는 국가 지식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강력한 주제 접근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유용성이 높다. 

이러한 주제명표목표의 유용성을 좌우하는 

것은 수록된 용어의 품질과 그 활용성이라 할 

수 있다. 즉, 1차적으로는 적절한 주제명을 확보

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상적인 구조로 주제

명표목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처럼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주제명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주제명

표목 접근 및 검색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도 중

요한 문제이다. 

근래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 국립중앙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Sweden), 독일 국립 도서관(Deutsche Na- 

tionalbibliothek),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등 각국의 국립도서관

에서는 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

터의 방식으로 발행하여 공유 및 연계의 가능

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개방하고 공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므로 주제명표목표의 

품질과 활용성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고도화

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주제명표목표라는 통제어휘 자

체에 대한 거시적인 관심이나, 반대로 특정 분

야의 주제명을 외국 자원과 비교하는 등의 미

시적인 차원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정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이 얼마나 활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활용성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특히 이용자의 효

율적인 주제명표목표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도

서관 주제명표목의 접근 방식 및 검색 절차 등

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국가 서지도구로서의 적합한 

기능성과 활용성을 갖추고, 향후 외국의 주요 

주제명표목표와 함께 더 넓은 범위의 활용을 위

해 개방 및 공유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와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첫째, 국내외의 현황 파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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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주요 국가도서관 및 국

내 주요 주제명표목표의 접근 및 검색 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의

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와 일본 국립국회도

서관건명표목표(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 

NDLSH), 그리고 OCLC의 FAST(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를 대상

으로 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회도서관 시소러

스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를 

대상으로 각 주제명표목 제공 및 검색 사이트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 설정에 참고하였다. 

둘째, 주제명표목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현

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자 검색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였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및 

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통해 주제명표목표의 이용자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으로, 검색 시스

템의 실제 조사 분석은 디브러리 포털(<http:// 

www.dibrary.net/>)을 중심으로 다양한 메뉴

와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

명표목표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과 절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 및 검색시스템 기능 분석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접

근 방식과 검색 절차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

선 방향 설정을 위하여 IFLA의 Guidelines for 

Subject Access in National Bibliographies 

(Jahns, 2012)에서 제시된, 국가 서지에 대한 

주제 접근의 제공과 활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문별 요건을 참조하였고, FAST 적용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주제명표목표의 발전 방향을 

참조하였다. 

1.3 선행연구

주제명표목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

진 연구들은 대체로 기존 주제명표목표에서 나

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형된 구조를 

제안하는 연구, 특정 주제명표목표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 외국의 주제명표목표

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분석하

거나 변천사를 제시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된 연구 대상은 대부분 LCSH로, 국립중앙

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디스크립터를 패싯분류

체계와 연계시키거나(박지영, 2010), FRSAD 

(Functional Requirements of Subject Au- 

thority Data)를 FAST의 패싯과 연계하여 국

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적용한 연구(박

지영, 2011)와 같이 실험 대상으로 활용된 예가 

있을 뿐이다. 

반면, LCSH에 대해서는 특히 2000년 이후

부터 LCSH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정보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모색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 LCSH가 현대의 

정보검색 기술과 방식에 맞는 구조로 개선되어

야 할 필요를 주장한 것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AST에 관한 연구인데, FAST

는 엄격하게 구조화된 LCSH가 갖는 단점을 극

복하여,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도구로서 활용성

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AST 개발의 배경과 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다룬 연구(Dean, 2004; 

Chan & O’Neill, 2010)와 5,000여개의 서지데



34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4

이터를 분석하여 후조합 형태인 FAST와 전조

합 형태인 LCSH를 비교하고, FAST가 LCSH 

표목이 지닌 원래의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한 연구(Jin, 2008)가 있다. 그리고 

최근 Mixter와 Childress(2013)의 연구에서는 

FAST를 사용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FAST 

적용에 대한 기대와 이점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

과는 활용의 용이성, 기능의 단순성, 확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구문이 단순하고 목록 비전

문가들도 사용과 실행, 학습,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 풍부한 어휘를 바탕으로 하되, 전거 

레코드로의 연결, 통일 색인 지원 등을 통해 통

합적인 서지 제어의 기능을 제공해야한다는 것, 

더불어 패싯 네비게이션 지원, 링크드 데이터로 

활용 등을 통해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IFLA는 2012년 발표한 Guidelines for 

Subject Access in National Bibliographies 

(Jahns, 2012)를 통해 국가 서지에서의 주제 접

근 제공과 활용에 관하여 온라인 목록에서 갖추

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첫

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제 접근을 제공하는 

온라인 목록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확장성을 갖춘 기능 요건을 설정하였

다. 둘째,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주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성을 비롯하여 이

용자의 참여, 다국어에 대한 고려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셋째, 질의의 측면에서는 검색 방

식과 옵션, 검색 결과에 따른 검색 재조정 기능 

등을 설정하였다. 넷째, 부가 서비스의 측면에

서는 원활한 이용자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각종 

편의성 제공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건들

은 모두 국가 서지 활용을 위한 주제 접근 도구

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FAST 적용의 기대 요소나 IFLA

의 지침에서 나타나는 주제어 제어 도구의 특성

들은 향후 주제명표목표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

인 구조와 기능성 면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조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과 유사하게 주제명의 활

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Guo와 

Huang(2011)은 이용자의 주제 검색에 대한 검

색 행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주제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명표목표의 복잡성,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부족, 통제어휘와 서지 레코드

의 구조에 대한 낮은 친숙성을 해결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Julien, Guastavino와 Bouthillier 

(2012)는 주제명 검색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

진시키고자 검색 모델 및 검색 인터페이스와 관

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LCSH

를 나무구조로 시각화한 가상현실 주제 브라우

징과 정보 검색 도구를 고안하여 실험함으로써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 모델 이상의 첨단 온라인 

검색 도구를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주

제명표목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 접근 도구로서의 활용성과 관

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반면, 외국은 통제

어휘도구로서 주제명표목에 대한 근본적인 논

의부터 LCSH의 패싯화된 구조인 FAST의 개

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자의 주제 검색 행

태, 주제어 검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과 인터페이스 등 주제 접근에 대한 다양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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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내 주제명 자원으로서 대표적인 위상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중심으로 그 

기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2. 국내외 주제명표목표 사례 
분석

미국의 LCSH, 일본의 NDLSH, OCLC의 

FAST 등 외국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를 대

상으로 각각의 주제명표목 제공 및 검색 방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회도서관 시

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등 국내 사례에서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항목

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1 접근 및 검색 경로

외국의 사레에서는 주제명 검색과 서지레코

드 검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

고 있었다. 따라서 서지 검색과는 별도로 주제

명을 위한 독립된 사이트가 제공되었다. <표 1>

에서와 같이 LCSH는 LC Authorities와 Classi- 

fication Web, NDLSH는 Web NDL Authorities, 

FAST는 searchFAST와 assignFAST를 통해 

주제명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였고, 이와는 별

도로 서지 검색 과정의 일부로 주제명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사

례에서는 주제명을 위한 검색 메뉴가 있는 경우, 

독립된 사이트가 있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두 기능이 하나의 메뉴 내에 섞여 있는 경

우 등 다양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제명과 전거 데이터

의 통합 검색도 가능했는데, LC Authorities와 

사례 주제명 검색 및 제공 서지 검색과의 연계 

LCSH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ttp://authorities.loc.gov)

∙Classification Web 

(http://classificationweb.net)

∙두 가지 버전의 LC Online Catalog 

(http://catalog.loc.gov/, 

http://catalog2.loc.gov/)

NDLSH
∙Web NDL Authorities 

(http://id.ndl.go.jp/auth/ndla)

∙NDL-OPAC (http://ndlopac.ndl.go.jp)

∙NDL Search (http://iss.ndl.go.jp)

FAST

∙searchFAST 

(http://fast.oclc.org/searchfast/) 

∙assignFAST 

(http://experimental.worldcat.org/fast/assignfast/)

∙OCLC를 통해 연계됨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메뉴 중 

‘연관주제어’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nanet.go.kr)

국사편찬위원회 

시소러스

∙시소러스 접근 사이트 

(http://thesaurus.history.go.kr/)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자료검색 메뉴 내의 ‘주제명 검색’

(http://www.dibrary.net/kolis/#dummy) 

∙자료검색 메뉴 내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

(http://www.dibrary.net/kolis/#dummy) 

<표 1> 국내외 사례의 기능별 사이트 비교 



36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4

Web NDL Authorities에서는 주제명과 전거 

데이터에 대한 통합 접근이 가능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링크드 데이터로

의 확장 사이트가 마련되었다. LCSH와 FAST

는 주제명의 링크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별도 웹 

사이트가 구축되었고, NDLSH는 주제명 검색, 

서지 데이터 연결, 링크드 데이터 검색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였다. 국립

중앙도서관의 경우, 2012년에 저자명 전거 데이

터와 주제명 전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링크드 데

이터 사이트를 시범 구축하였으나 현재 개인정

보보호법 관련 검토와 주제명 고품질화 이후 개

방하기로 한 내부 결정에 따라, 시범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시스템 재정비 작업이 진

행되고 있다.

2.2 검색 기법 

외국 사례에서는 다양한 검색 기법 및 그에 

대한 상세한 검색 도움말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

이다. 첫째, LCSH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옵션 

및 검색 옵션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검색의 기법과 배열의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전형적인 전조합식 주제명표목표의 구조

를 살려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세목구조

를 몰라도 전방일치, 키워드 검색 방식 등을 이

용하여 부분 일치, 완전 일치 등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주제명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

고 있다. 이용자 검색을 위한 주제명 검색 메뉴 

및 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검색 옵션(고급검색, 

상세검색, 브라우징 등)에서 주제명 검색 필드

를 제공하고, 주로 고급 및 상세 검색에서는 주

제명을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바

로 제시되며, 브라우징에서는 주제명을 검색하

고 선택한 다음 서지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

한 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NDL-OPAC에

서는 온라인목록 인터페이스의 여러 탭 별로 다

양하게 주제어 검색을 제공한다. 기본 검색 탭

의 검색창에서는 주제어검색이 제공되지 않으나, 

검색창 아래에 있는 ‘Search with more precise 

conditions’ 링크를 통해서 주제명표목 검색이 

가능한 화면으로 연계된다. 고급검색 탭에서는 

검색 필드 중 ‘件名(주제명)’을 선택해서 주제

어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BROWSE 

탭에서는 표제, 저자, 주제명표목 등을 대상으

로 ‘Browse index’를 제공하는데, 주제명 브라

우징을 통해 검색된 서지데이터가 제공하는 서

지 정보 중 주제어 링크를 누르면, 해당 주제어

로 검색할 수 있는 서지데이터와 해당 주제어의 

브라우징이 가능한 링크, Web NDL Authorities

로의 링크 등이 가능한 화면이 제공되어 주제명

의 연계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셋째, FAST 표목 검색을 위한 전용 사이트

인 searchFAST에서는 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

색 항목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이 모든 패싯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검색이며, 기본 

검색 이후, 상세 검색을 위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질의에 포함된 모든 용어간의 AND 검색

을 수행하며 표목은 물론 해당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상호 참조도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결과 

값의 정렬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목 순

으로 되어 있다. 검색 결과 값이 너무 많을 경우 

결과를 줄이거나 결과를 다른 기준으로 정렬하

기 위한 옵션이 제공되는데, 통일 표목 메뉴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줄이거나, 표목의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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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정렬이나 패싯 종류별 정렬을 통해 정렬 방

식을 조정할 수 있다.

2.3 부가 기능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NDL Search

에서는 서지 검색 결과와 함께 제시되는 NDLSH

의 검색어를 바탕으로 관련 키워드, 저자 키워

드, 연상 키워드, 과학기술용어 등 4가지 유형의 

주제어를 활용하여 재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연상 키워드는 첫 번째 검

색어를 입력한 후 나오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키워드를 단어, 

구절, 메타데이터 사이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추

출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인간의 인지적 판

단을 근거로 구축된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

와 별개로, 이처럼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관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주제명표목표가 

제시하지 못하는 다른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GETAssoc Homepage, 2013). 

그리고 과학기술용어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사이트인 J-GLOBAL

과 연계하여 입력된 검색 용어와 관련된 과학기

술용어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었는데, 

NDLSH는 주제명의 갱신 내역을 RSS 서비스

를 통해 제공하고 검색된 용어의 관계를 시각화 

기법을 통해 제시하여 용어 관계를 좀 더 명확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AST는 

웹 검색에서 많이 쓰이는 자동 검색어 완성 기

능과 유사한 ‘AUTO SUGGEST’ 기능을 제공

하는데 이 기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가

장 근접한 표목 레코드의 리스트, 즉 이용자가 

선택할만한 표목들을 제시해주어 이용자의 선

택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용어 정보 활용을 위

한 도구가 있어서 NDLSH와 FAST는 용어 정

보를 다양한 파일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이

렇게 외국의 국가 주제명표목표는 IFLA 지침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상당 부분 반

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내 사례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시

소러스만이 용어 자원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 

DB와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외부 

DB와의 연계 검색이나 외부 주제명 자원과의 연

계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제명표목의 신

규 구축이나 변경에 대한 외부 공지 기능도 갖추

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국내외 시소러스의 검

색기능과 부가기능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사례 검색기법 부가기능

LCSH

∙다양한 디스플레이 및 검색 옵션 제공: 

전조합식 세목구조 검색, 전방일치, 키워드 검

색, 부분 일치, 완전 일치, 고급검색, 상세검색, 

브라우징 등

∙Internet FTP를 통해 MARC21 전거 형식으로 
매주 주제명표목표 배포

∙LC Subject Headings Weekly Lists를 통해 
신규 혹은 갱신된 주제명 정보 제공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RDF/XML, 
N-Triples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용어 데이터 반
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표 2> 국내외 사례의 검색기법 및 부가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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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활용성 분석

3.1 전문가 의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활용성에 대

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8월 26일, 

국가서지과 주제명표목 업무 담당 사서 6명 및 

시스템 관리 담당자 1명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검

색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한 결과 밝혀

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

목표의 유용성 및 오류 사례에 대한 질문을 준

비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

였다. 

첫째,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유용성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은 일반적인 이용

자가 현재의 주제명표목표를 이해하고 본격적

으로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단지 통합 검색 과정에서 검색 대

상 중 하나로 검색어와 일치하는 주제명이 걸려

서 검색 결과가 나오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주제명 검색에 대해 별다른 

사례 검색기법 부가기능

NDLSH

∙NDL-OPAC의 여러 탭 별로 다양한 주제어 

검색 방법 제공:

  - 기본 검색 탭: 검색창 아래의 ‘Search with 

more precise conditions’링크를 통해 주제명

표목 검색이 가능한 화면으로 연계됨

  - 고급검색 탭: ‘件名(주제명)’을 선택해서 주

제어 검색

  - BROWSE 탭: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는 서지

데이터, 주제어의 브라우징이 가능한 링크, 

Web NDL Authorities로의 링크 등이 제공됨

∙NDL Search에서는 NDLSH의 검색어를 바탕

으로 관련 키워드, 저자 키워드, 연상 키워드, 

과학기술용어 등 4가지 유형의 주제어를 활용한 

재검색 기능 제공

∙주제명의 갱신 내역을 RSS 서비스를 통해 제공 

∙검색된 용어의 관계를 시각화 기법을 통해 제시 

∙용어 정보를 다양한 파일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FAST

∙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및 항목 표시 옵션 

제공:

  - 기본 검색: 키워드 검색

  - 상세 검색: 옵션 선택으로 이용

  - 표시 옵션: 검색 결과의 양과 순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제공

∙‘AUTO SUGGEST’ 기능: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가장 근접한 표목 레코드의 리스트를 

제시해줌

∙용어 정보를 다양한 파일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전방일치가 기본이며 완전일치, 후방일치, 부분

일치 중 선택 가능함
∙부가 기능 없음

국사편찬위원회 

시소러스

∙기본 검색 외에도 검색 필드를 통합 검색, 카테

고리, 일반 용어,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내용 

등으로 선택하여 주제명 유형별로 다양한 검색 

가능

∙주제별 용어 브라우징 기능 제공

∙검색된 용어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시소러스 검색을 통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

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자료를 연계 

검색할 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부분일치 방식으로 작동되며 다른 검색 옵션은 

없음
∙부가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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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피드백이 없는 이유는 주제 접근 기능

에 대한 이용자 인지 자체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시스템 기능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환경에 따라 링크가 제

대로 작동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링크의 작동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

해 적절한 안내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셋째, 주제명표목표 검색 시스템 메뉴 구성에

서 이용자의 주제명표목표 검색 메뉴가 ‘개인/

단체명’ 검색과 ‘일반주제명’ 검색으로 나누어짐

에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가 동일하게 제시되는

데 이는 각각의 옵션이 의도하는 기능을 확인하

고 의도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 구조

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하여 주제명표목표의 이

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이

용자 교육과 함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제명표

목표를 이용한 검색 방식을 좀 더 이용자 친화

적인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로 재구성하여, 이

용자에게 주제명표목표가 쉽고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어야함이 밝혀졌다. 

또한 시스템 기능과 설계 차원에서 오류 사례 

수정과 시스템 구조 정비가 이루어져야함을 지

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후 시스템 개선 및 수정을 통해 해결

되는 성과가 있었다. 

3.2 검색 시스템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시스템은 주

제명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주제명DB 시스템, 

구축된 주제명을 조회해서 실제 서지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KOLIS 시스템, 주제명의 생성 

또는 변경 요청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웹 기반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명표목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용자는 디브러리 포털에

서 제공되는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제명표

목표를 이용한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

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검색 시스

템을 다음과 같이 접근경로와 검색 방식, 확장 

검색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

였다. 

3.2.1 접근경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검색 경로

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디브러

리 포털의 통합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검색창 

상단에 제공되는 ‘상세검색’ 메뉴이다. 이 ‘상세

검색’ 부분을 누르면 ‘상세검색’ 창이 팝업된다

(<그림 1> 참조). 상세검색 화면은 검색 필드 

중 하나의 초기값을 ‘주제’로 설정해 두었다. 

두 번째 접근경로는 ‘소장자료검색’을 선택했

을 때 도서/비도서 검색을 위한 검색창 옆에 제

시되는 메뉴이다(<그림 2> 참조). 검색창 옆의 

‘상세검색’ 또는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

검색’을 누르면 각각의 방식으로 주제명 검색

이 가능하다. 이 중 ‘상세검색’은 상세검색의 필

드 중 하나를 주제명 검색을 위해 마련해 두어 

주제명을 통해 서지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주제

명 자체를 검색하는 것이다(<그림 3> 참조). ‘주

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역시 이 두 가

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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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브러리 포털 통합검색의 ‘주제’ 검색 기능

<그림 2> 소장자료검색 내의 주제명표목표 접근 인터페이스

종합하면, 현재 주제명표목표의 접근 경로는 

크게 1)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검색 중 ‘주

제’ 필드를 통한 방법, 2) 소장자료 중 도서/비

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 중 ‘주

제명’ 필드를 통한 방법, 3) 소장자료 중 도서/

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드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각각의 경

로 내에서 다시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

3.2.2 검색 방식

현재 주제명표목을 이용하는 검색 방식을 기

능적으로 구분하면 주제명 자체를 검색하는 방

법과 주제명을 통해 서지데이터를 검색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능

을 수행하는 검색 경로와 메뉴가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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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세검색 메뉴의 ‘주제명’ 참조와 검색

첫 번째 검색 경로인 디브러리 포털의 통합

검색에서 ‘상세검색’을 이용할 경우(<그림 1> 

참조), ‘주제’ 필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입력

한 해당 ‘주제’가 주제명으로 부여된 서지데이

터를 검색해서 결과로 제시해준다. 

두 번째 접근 경로인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

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를 이용할 때(<그림 

2>, <그림 3> 참조), ‘주제명’ 필드에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검색’ 버튼

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해당 주제명이 부여

된 서지데이터가 검색된다. 반면, 주제명 필드 

옆의 ‘주제명 참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제명 

자체의 표목구조와 관련 주제명이 제시된다. 즉, 

서지 검색이 아닌, 주제명표목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 번째 접근경로인 도서/비도서 소장자료 

검색창에 제시되는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

제명검색’을 누르면, ‘확장검색’을 통한 주제명

검색과 ‘검색’을 통한 주제명표목을 이용한 서

지데이터 검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하나의 

화면 내에 제시된다(<그림 4> 참조).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의 기능별 접근 경로와 검색 방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2.3 확장 검색

검색방식 중 주제명표목표를 참조하거나 주

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 방식에서는 주제명

간 조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는 ‘고

용’이라는 주제명을 이용하여 ‘확장검색’을 통

해 주제명 조합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①에서 ‘고용’이라는 용어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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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제명표목표 검색 화면

경로 접근 경로 검색방식 기능

1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검색 중 ‘주제’ 필드 엔터 또는 ‘검색’ 버튼 서지데이터 검색

2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 중 ‘주제명’ 필드

엔터 또는 ‘검색’ 버튼 서지데이터 검색

‘주제명참조’ 버튼 주제명표목 검색

3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드

엔터 또는 ‘검색’ 버튼 서지데이터 검색

‘확장검색’ 버튼 주제명표목 검색

<표 3> 주제명표목 관련 기능 및 검색 방식

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고용’을 중심으로 용어 

데이터가 나무구조로 제시된다. 전개된 용어 

중 중심이 되는 ②의 용어 앞에 있는 ‘+’ 버튼

을 누르면 ④번 영역에 ‘고용’이라는 용어가 표

시된다. 관계 용어를 조합하고자 할 경우 나무

구조의 관계 용어들의 앞에 제시되는 ‘+’ 표시

(③번 부분)를 누르게 되어 있다. 즉, 주제명 

앞의 ‘+’ 버튼을 눌렀을 때 상단의 검색 창(즉, 

④번 영역)을 확인하면, ‘+’ 버튼을 통해 선택

한 두 번째 주제명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첫 번

째 주제명에 조합된다. <그림 5>의 경우 첫 번

째 주제명인 ‘고용’에 BT 관계의 용어 중 하나

인 ‘사회보장’을 추가한 예이다.

3.3 문제점 분석

3.3.1 검색 경로 및 검색 방식

검색 경로 및 검색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시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디브

러리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제명 검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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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제명표목 찾기의 상세화면

국립중앙도서관 첫 번째 검색 화면에는 표시되

지 않고, 통합검색 입력창에 검색어를 넣은 후 

나오는 결과 화면의 검색어 입력창 위에 2차적

으로 나타난다. 또한 검색 화면 상단 중앙에 있

는 ‘디브러리’ 이미지를 클릭해야만 ‘상세검색’ 

메뉴가 표시되고 이 ‘상세검색’ 메뉴로 들어가

야만 주제명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립중앙

도서관 첫 번째 검색화면에서 제공하는 통합검

색창으로 시작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미지를 클

릭해서 디브러리 포털로 들어가야만 표시되는 

상세검색 메뉴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제명표목의 사용 가능성은 소장자료 

검색으로 들어가야만 제공되므로 주제명표목표

에 대한 가시성과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여러 기능이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메

뉴로 구성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기능을 인식하

고 사용하기가 어렵다. 즉, 주제명을 통한 서지

데이터 검색과 주제명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은 

전혀 다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명을 이용

한 검색/주제명검색’이라는 하나의 버튼으로 이

루어져 있고, 이 메뉴 내에서 다시 ‘확장검색’과 

‘검색’이라는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구체

적인 기능이 결정된다(<그림 2>, <그림 4> 참

조). 이처럼 하나의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주제

명을 이용한 서지데이터 검색과 주제명 자체의 

검색을 제공하고,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유사

한 명칭을 가진, 인접한 버튼의 선택에 따라 달

리 작동함으로써 검색의 가능성과 기능성을 파

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셋째, ‘확장검색’과 ‘검색’ 두 개의 버튼이 확

연히 다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의 동작에 따라 결정되는 기능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주제명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는 것

은 두 번째 버튼인 ‘검색’ 버튼이 작동하는 셈이 

되어 해당 주제명이 부여된 서지데이터가 검색

된다. 이는 주제명 자체의 검색 보다는 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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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서지데이터 검색이 일반적인 검색 방식

이라고 가정한 검색시스템 설계의 결과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주제명을 검색어로 입력한 

후 일반적인 검색시스템 사용 습관대로 엔터키

를 누르는 이용자는 ‘확장검색’과 ‘검색’이라는 

두 개의 버튼 중 어느 것이 작동되어 결과를 얻

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이 과정에

서 적절한 안내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

스템 설계 방식은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확장검

색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는 이상, ‘확장

검색’의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배재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복잡한 이용 경로와 방식에서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더욱 혼란스럽다. 디브

러리 통합 검색에서는 ‘주제’, 도서/비도서 검색

의 상세검색에서는 ‘주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필드를 서로 다르게 

지칭하고 있다. 이는 ‘키워드’라는 용어와 함께 

제시되므로 일반 이용자는 그 차이점을 알 수 

없다. 또한 ‘주제명표목표검색’ 창에서 ‘확장검

색’은 ‘상세검색’에서의 ‘주제명참조’와 같은 기

능을 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와 ‘주제명’, ‘확장검색’과 ‘주제명

참조’의 용어 통일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3.2 확장 검색

‘확장검색’ 방식에서 주제어를 검색한 후, 다

른 주제어와 조합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 첫째, 조합시 사용되는 기호에 대

한 문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서는 주제명 조합을 위하여 주제명 앞의 ‘+’ 버

튼을 누름으로써 두 번째 주제명이 첫 번째 검

색한 주제명에 조합되게 설정되었다(<그림 5> 

참조). 그런데 ‘+’ 표시는 원래의 수식적인 ‘더

하기’의 의미보다는 클릭하여 확장시켜 볼 수 

있는 하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단계별 도움말이 부족하다. 조합 방식

에 대한 설명이 조합이 가능한 화면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첫 번째 검색어를 선택하는 앞 

단계 화면에서만 제시된다. 즉, <그림 5>에서 

①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리스트된 용어 앞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면 용어명이 선택되어 상단

에 위치한 검색폼의 입력란에 자동 입력됩니다.’

라는 설명이 제시된다. 그런데 용어의 조합 여

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②번을 선택한 이후이

다. 그러나 ②번을 선택하는 순간, 즉 정작 조합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에서는 해당 설명이 

사라지고 관계용어의 나무구조가 제시되므로, 

필요한 도움말을 참조할 수 없다. 

셋째, 조합 방식의 기호에 대한 이해가 용이

하지 않다.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의 경우, 조합하고자 하는 주제어를 선택할 때 

마다 검색어 입력 필드의 주제어 사이에 불리언 

검색에서 ‘OR’ 검색을 의미하는 ‘ | ’ 기호가 삽

입됨으로써(<그림 5>의 ④번 영역 참조), 검색

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용자는 용어 조합의 여

부와 조합의 구체적인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

우 어렵다. 

넷째, 다른 나무구조의 주제명을 추가로 조합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고용’이라는 단일 나무

구조에 속한 주제명들 간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그림 5>의 ⑤번 영역을 통해 다른 주제명을 검

색하여 조합하고자 할 경우, 첫 번째 선택된 주

제명인 ‘고용’에 해당하는 나무구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두 번째 검색이 시작된다. 따라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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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무구조에 속한 용어 데이터의 조합 검색

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현행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는 접근 메뉴의 가시성, 메뉴와 버튼의 

기능성 및 사용성, 용어의 일관성, 검색 시스템

의 처리 절차, 도움말, 조합 방식의 구조적 부분

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파악되었다. 

4. 개선 방안

국가 서지 도구로서 주제 접근 도구의 기본 

기능을 충족시키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검색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IFLA의 지

침에서 제시한 4가지 부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4.1 기능 

첫째, 온라인 목록을 통해 주제명을 참조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서지데이터 검색으로 연계되

는 프로세스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접근경로의 가시성 및 경로 확대, 

주제명표목 검색과 서지데이터 검색의 순차적 

프로세스 설계, 필드명 및 검색 버튼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세 

가지 접근 경로는 유지하되, ‘주제명’ 필드를 이

용한 검색은 항상 주제명 참조를 통한 서지레코

드 검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제명 자

체를 참조하는 버튼은 경로에 상관없이 용어를 

통일하여 별도로 신설하거나 기능을 분리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과 필드를 접근 경로나 화면 구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 경로를 

보다 명시적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며, 각각

의 검색 메뉴가 의미하고 기능하는 바를 직관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부문별 개선안을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서지 검색에서는 검색 필드의 하나로 주제명

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주제명 적용의 범위를 한

정하고, 주제명 자체의 검색 및 참조는 전거 레

코드와 통합하여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보

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제명표목의 기능성

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고, 주제명표목 자체는 

전거데이터의 일종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해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세 서지에서 안정적인 주제명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IFLA 지침은 동일한 주제명을 

가진 저작을 링크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력히 권

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현재 이러한 링

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황분석에서 시스

템 환경이나 자료 유형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했으며, 이후 이 문제는 기능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

지데이터의 상세 내역으로 제시되는 주제명표

목의 링크는 이용자가 주제 접근 방식으로 검색

을 확장하기에 유용하면서도 용이한 기능이므

로 링크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와 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안내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색 결과가 없을 때 유사 주제명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시스템은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입력한 검색

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검색어 오탈자의 확인을 권유하고 상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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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
구분 현행 방식 문제점 개선안

1

접근점

디브러리 통합검색 

-> 상세 검색 -> 

‘주제’ 필드

∙필드명이 다른 경로의 필드명과 상이하

여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음

∙국립중앙도서관 첫 화면의 검색창에서

는 주제명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필드명 ‘주제’를 ‘주제명’으로 2, 3번 접근

경로와 용어통일

∙국립중앙도서관 첫 화면의 검색창에 주

제명 메뉴 삽입하여 접근점 신설을 통한 

주제 접근 경로 확대

검색방식 

및 기능

엔터 또는 ‘검색’ 버

튼 눌러 서지데이터 

검색

∙주제명표목표를 참조하는 과정이 부재

하여 키워드 검색과 차이가 모호함 

∙‘키워드’ 필드를 신설하여 ‘주제명’ 검색

과 기능 분리

∙‘주제명’ 필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제명

표목표 참조 과정을 거쳐 서지데이터로 

연계되도록 설계

2

접근점

소장자료 -> 도서/

비도서 검색어 입력

창 옆 ‘상세검색’ -> 

‘주제명’ 

∙없음 ∙현행 방식 유지

검색방식 

및 기능

엔터 또는 ‘검색’ 버

튼 눌러 서지데이터 

검색

∙한 화면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이 동시에 

마련되어 있어서 검색자의 동작이나 버

튼에 따라 어떤 기능이 수행되는지 쉽게 

알기 어려움

∙‘주제명참조’를 통한 주제명표목 참조 이

후 서지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두 기능을 통합하여 순차적으로 프로

세스 설계

∙‘주제명참조’를 선택한 경우, 이전 경로

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선택한 주제명 

화면 내에서 바로 서지레코드로 연계되

도록 프로세스 설계

‘주제명참조’ 버튼 

눌러 주제명표목 

검색

∙주제어 입력 후 엔터를 누른 경우 ‘주제명

참조’ 기능은 배제된 채 서지레코드가 

검색됨

∙선택한 주제명 화면 내에서 바로 서지레

코드로 연계되지 않고 다시 ‘확장검색용

어선택완료’ 버튼을 눌러 이전 메뉴인 

상세검색 상태로 돌아가게 됨

3

접근점

소장자료 -> 도서/

비도서 검색어 입력

창 옆 ‘주제명을 이용

한 검색/주제명검

색’ -> ‘주제명’ 필드

∙동일한 버튼 내에 주제명검색 기능과 주

제명을 이용한 서지레코드 검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혼합되어 있음

∙이 두 가지 기능은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제시되는 ‘주제명표목표 검색’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확장검색’과 

‘검색’이라는 두 가지 버튼에 의해 구분됨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 버튼과 ‘주제명

검색’ 버튼을 분리

∙버튼 선택이나 이용자의 동작에 따라 어

떤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및 도움말 필요

검색방식 

및 기능

엔터 또는 ‘검색’ 버

튼 눌러 서지데이터 

검색

∙‘주제명표목표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주

제명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서지레코드

가 검색되어 두 가지 기능의 버튼 중 어느 

것이 작동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움

∙‘확장검색’은 ‘주제명참조’로 2번 접근경

로와 용어 통일

∙‘주제명참조’를 통한 주제명 표목 검색 

이후 서지데이터 검색 가능하게 기능 통

합하여 순차적으로 프로세스 설계

∙‘주제명참조’를 선택한 경우, 이전 경로

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선택한 주제명 

화면 내에서 바로 서지레코드로 연계되

도록 프로세스 설계

‘확장검색’ 버튼 눌

러 주제명표목 검색

∙‘확장검색’은 2번 경로의 ‘주제명참조’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이한 용어를 사용

하여 혼란스러움

* 1: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검색 중 ‘주제’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

  2: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 중 ‘주제명’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

  3: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

<표 4> 주제명표목 검색 시스템 접근 및 검색 기능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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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이용을 제안해 주는 도움말을 표시할 뿐, 이

용자가 의도한 검색어에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

는 검색어를 제안하는 기능은 갖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를 활용하

여 유사 주제명을 제공해 준다면 이용자가 검색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검색 재조정 기법 사례와 같이, 다양한 기법과 

출처로부터 도출되는 관계 용어를 통해 다각적

인 측면의 검색 전략 조정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단일 기관의 주제명표

목표로서 군집화 할 수 있는 서지데이터의 그룹

을 보다 다양한 주제 접근점으로 그룹화하여 제

공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지식조직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검

색 기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IFLA 지침에서 제

시하는 바와 같이 다른 지식조직체계가 가진 용

어 데이터의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이용자는 

더 정확한 용어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층

성을 가진 분류, 다양한 관계를 가진 온톨로지, 

이러한 것들을 통합한 메타시소러스를 통해 보다 

강력한 검색을 할 수 있다(Jahns, 2012, p. 32).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분

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분류 정보가 이용자의 

검색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

타 도구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이 검색한 

결과를 계층성 있는 연관 용어들이나 다양한 유

형의 용어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단일 통제어

휘도구로서의 기능성을 확장하고 유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분야의 용어 확충 및 용어 관계, 각종 

부가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

한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의 용어를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 중 분

류번호로 900대에 해당하는 주제명을 보완하거

나, 인명, 서명, 지명, 문화재 등 일반주제명 이

외의 주제명을 보완하여 전거레코드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립도서관으로서 국제적인 자원 및 

이용자들을 위한 다국어 접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한 나라의 모든 출판물을 

모으는 레포지터리로서 국제적인 이용자들을 

위한 참조 포인트로 다국어 접근이 가능해야 한

다(Jahns, 2012, p. 3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는 다양한 외국어정보를 용어관계의 유

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품질 

관리를 통해 향후 다른 언어로 된 시소러스와의 

매핑이나 연계를 통해 외국어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인터페이스

첫째, 우선어를 중심으로 관련 용어의 네트

워크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국

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97개에 달하는 

많은 유형의 용어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교육’

과 같은 주제명은 무려 390개의 관계 용어가 설

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pp. 12-14). 따라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가지는 나무구조 보다 하나의 

주제명이 맺는 다양한 관계를 보다 이용자 친화

적인 방식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검색 요구에 따른 수준별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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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내외 대부분의 사례들이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를 인터페이스 상에서 구

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LCSH의 

경우 단순한 검색창을 가진 기본 인터페이스와 

별도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좀 더 상세한 주

제 검색 또는 불리언 논리를 적용하여 검색이 

확장되는 고급 검색 옵션 화면이 펼쳐지도록 구

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

명표목표에서 제공하는 주제명표목 검색은 단

순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실상 많은 검색 

기능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이용

자는 물론 관련 전문가에게도 직관적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단순한 검색 요

구는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전문적인 검색을 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를 마련하여 검색 방식을 이원화

하거나, 기본 검색 메뉴를 선택에 의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를 활용한 검색 전략 조정에 있어서도 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

회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모두 각 용어 앞

에 있는 체크 박스에 클릭만 하면 해당 용어가 

선택되어 조합하고자 하는 용어의 선택과 조합 

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의 경우 조합하고자 하는 용어를 선택하

면 상단의 검색어 입력 필드에 용어 사이마다 

불리언 검색 기호가 삽입되고, 화면 구성이 자

연스러운 시선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아 전문적

인 검색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용어 조합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

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류번호와 주제어 속성을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표에서 검색 기능 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

여 패싯화된 검색 기법을 도입한다면, 검색 요

구에 따라 검색 중간 단계에서 검색 전략을 조

정하거나 검색 결과값 중 범위를 한정하여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분류번

호와 주제어의 속성을 포함시켜 손쉽게 주제 검

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중간 인터페이스로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태깅, 의견, 리뷰 등 이용자 참여 기능

의 제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서관 2.0 개

념의 도입과 함께 이용자가 목록 작성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이용자가 부여한 비통제 주제어는 도서관 

주도의 주제명표목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용자 참여 기능이 국내 도서관에서 성공적으

로 정착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 이는 시스템에 이용자 참여 기능은 도입되

었지만, 이러한 참여 기능의 의미나 활용에 대

한 인식이나 준비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러한 이용자 참여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기능 도입만이 아닌, 실제 활용을 위한 적절

한 교육과 시스템 상의 안내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용자가 쉽게 주제명 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기 화면 구성이 필요하다. 인터

넷 포털 검색에 익숙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도

서관의 목록 검색에 있어서도 기본 검색 인터페이

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 

접근 메뉴부터 주제명표목을 이용할 수 있는 메뉴

를 제시하고, 쉽게 이해되는 인터페이스 구성과 

용어, 도움말 등으로 화면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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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질의

첫째, 주제명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방식, 

즉 부분일치, 완전일치, 전방일치 등이 제공되

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경

우 현재 부분일치 검색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

러나 부분일치 검색의 결과는 키워드 검색과 중

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과다한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필요와 검색 수준에 따라 완전일치나 

전방일치의 검색 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방일치 방식 검색을 

사용할 경우, 한정어나 한자가 다른 주제명표목

은 패싯 검색과 같이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검색 

연계가 옵션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색 결과를 주제, 지역, 시대, 학문적 

관점 등 다양한 패싯으로 추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패싯 검색

의 속성으로 활용되는 자료유형, 저자, 언어, 장

르, 출판연도, 출판 장소 뿐 아니라 주제적인 측

면에서 상세하게 검색 질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싯별 속성

값은 세목구조의 기능성을 대신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연관 주제어 제안이나 검색어 자동 완

성 기능이 제공되면 검색시 매우 유용할 것이다. 

FAST와 같이 이용자가 입력한 주제명과 용어

열이 일치하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

거나, 이용자 질의와 관련되거나 자주 활용되는 

주제명 결합 패턴 정보를 활용하여 연관 주제어

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검색 전략을 조정하

여 2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의 보완 

기능도 고려할 수 있다. 

4.4 부가 서비스

첫째, 주제 접근에 관한 도움말과 교육을 제

공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활용을 위한 각 검색 필드의 용도, 검색 버튼, 

경로별 이용 안내 등 주제명표목의 활용에 관한 

적절한 도움말과 기본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제명표목 자체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고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국립중앙

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유용성과 가치가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 서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명 도

구의 특성 상 주제 접근을 위한 번역 소프트웨

어나 도구, 용어에 대한 언어 선택 옵션을 제공

하고 주제 질의에 대한 RSS 피드 구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주제명표목의 부여 대상이 전문 학술논문이나 

디지털자원 등으로 확대되어 주제명표목 검색

이 활성화된다면 특수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

용자나 전문적인 정보 요구를 지닌 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용자 다변화의 추세를 파악하여 이러한 다국어 

지원에 대한 필요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부가 기

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검색 시스템

의 첫 번째 문제점은 검색 인터페이스의 가시

성이다. 둘째, 주제명표목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검색 방식과 과정

이 일반 이용자가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50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4

는 어렵다. 셋째, 주제명의 조합 방식이 일반적

인 데이터 구조의 상식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

고, 전문적인 검색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

기 어렵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서 도움말이 제

공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용어 나무구조의 조합

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별 검색 건에 있

어서 불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제명표목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적인 측면 및 시스템 운영

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각 부문

별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 서

지에 대한 주제 접근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 검색 프로세스와 기능 설정이 새롭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FLA의 주제 접근 지침 및 

FAST 적용 사례를 통해 주제명표목표의 발전 

방향을 참조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접근 메뉴의 가시성, 메뉴와 버튼의 

기능성, 용어의 일관성, 검색 시스템의 처리 절

차, 도움말, 조합 방식의 구조적 부분, 이용자 활

용을 돕는 부가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검색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근래 각국의 국립도서관에서는 주제명표목 

등 주제 자원의 공유와 연계를 확대시키고자 하

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

목표가 국가 서지도구로서의 적합한 기능성과 

활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

구 및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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